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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결론

본고는 대중가요 가사(歌詞)의 작사법을 모색해 본 시론적인 글로서, 

노랫말을 형식적인 면에서 정형시에 상응하는 정형 가사와 자유시에 상

응하는 자유 가사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아울러 내용적인 면에서 서정

시에 상응하는 서정가사와 서사시와 극시에 상응하는 서사가사로 분류하

여 살펴보았다.

나아가 대중가요 가사의 주제를 이끌어내는 화제(話題)와 가사의 형식, 

특집: 노랫말로 노래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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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표현방법과 미의식 등의 형상화 요소를 분석함으로써 작사법의

개략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서정적인 가사는 작자의 내면세계를 그리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서정시와 큰 차이가 없지만, 서사 가사는 소설과 희곡을 절충한 드라마

형식의 가사라는 점을 밝혀 작사법의 실제를 위한 기틀을 세워 보고자

하였다. 

끝으로 실제로 작사를 창작하기 위해서 필자가 고안한 스토리 보드

(story board)를 바탕으로, 인물⋅스토리⋅무대⋅공감적 결말이라는 4대

요소를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기성 작품을 분석함으로써, 이러

한 4대 요소를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작사를 하는 방법을 연역법적으로

제시하였다.

핵심어: 가사(歌詞), 노랫말, 정형가사, 자유가사, 서정가사, 서사가사, 형상화 요소, 

스토리 보드(story board), 4대 요소

제1장 서론

작사(作詞)는 ‘노래로 부르기 위한 말을 짓는 것’이다. 따라서 작사라

는 의미에는 ‘노래로 부르기 위한’ 목적성이 강조된다. 그리고 ‘글’을 쓰

는 것이 아니라 ‘말’을 짓는 것이라는 형식과 내용이 중요해진다.1)

먼저 ‘노래로 부르기 위한’ 목적성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 하나는 ‘작사를 한 사람이 누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가’라는 측면에서의 ‘뜻’이라고 새길 수 있는 ‘주지(主旨)’이고, 나머

 1) “시란 뜻이 움직인 것이다. 마음에 있으면 뜻이 되고, 말로 표현되면 시가 된다. 

감정이 안에서 움직여 말로 나타나게 되는데, 말로써도 부족하기 때문에 감탄하
고, 감탄으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길게 노래하며, 길게 노래하는 것으로도 부족하
면 자기도 모르게 손은 춤추고 발은 구르게 된다(詩者, 志之所之也. 在心爲志, 發言

爲詩. 情動於中而形於言, 言之不足, 故嗟歎之, 嗟歎之不足, 故永歌之, 永歌之不足, 不知

手之舞足之蹈之也).” 詩經, ｢毛詩序｣.



대중가요 작사법 시론 이호섭  11

지 하나는 그 주지를 누구에게인가 전달하여 ‘개인 : 개인’뿐만 아니라

‘개인 : 대중’이라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하는 ‘대중성(大衆

性)’이다.

대중가요의 작사2)는 시에서 보이는 개인적 서정성보다는 소설이 갖

고 있는 대중성에 오히려 가깝다. 아무리 개인적인 가치관이나 주장이

강하다고 해도 대중이 공감해주지 않으면 효용성이 발휘되지 않기 때

문이다. 그러므로 대중가요 작사는 개인의 주장이나 철학을 반영하기

는 하되, 대중의 관심⋅기호⋅사상⋅삶⋅가치⋅의식⋅눈높이⋅양식
등의 보편적인 범주를 충족하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다. 이것이 뭇사람

들의 평균적 의식과 생활양식을 담지하고 있는 대중성이기 때문이다.3)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전달방식이라고 할 매체(媒體; vehicle)이다. 

대중가요는 문학작품이면서도 전달방식이 ‘활자’와 ‘눈’이 아니라 ‘입’과

‘귀’라는 점에서 청각적이다. 시4)나 소설은 문자화된 글을 ‘눈’이라는 시

각적 매체를 통하여 그 주지를 뇌로 전달하여 그 뜻을 상상력으로 재조

립하여 감흥을 느낀다. 그러나 ‘노래’는 ‘입’에서 나온 발성을 ‘귀’를 통하

여 받아들인 음악적 파동을 뇌로 전달하여 직접적으로 미적 감흥을 느

낀다는 차이가 있다.

 2) 대중가요 작사는 노래로 부르기 위해 지은 노랫말로서 이를 ‘가사(歌詞)’라고 부른
다. 이 ‘가사’는 고려 말에 발생하여 조선시대를 거쳐 지속적으로 전하는 4음 4보격
연속체 율문(律文)형식의 ‘가사(歌辭)’와는 다르게 음악과 결합된 문학형식을 말한
다. 본고에서 ‘가사’는 노랫말로서의 ‘歌詞’를 칭한다.

 3) 대중가요라고 해서 상업성을 전제로 한 대중성을 필수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
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임이시여>, <사랑(고린도
전서)> 등의 종교목적의 가요가 대중적으로 히트한 사례도 있고, 어떤 가요는 히
트와 무관하게 특별한 경향성 자체에 의미를 두고 창작된 가요도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 논하고 있는 대중가요는 대중적인 확산성을 예정하고 발표하는 보편적
인 대중음악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유형의 목적가요나 의식가요 또는
경향성 있는 일부 가요는 논외로 한다.

 4) 시는 원래 노래로 불렸던 것이었으나, 이후 노래로부터 분리되어 읊거나 읽는 방
식으로 향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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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감흥을 느끼는 과정이 상이한 관계로, 대중가요 작사에서

는 아무리 아름다운 미사여구(美辭麗句)일지라도, 청각적으로 들어서

아름답지 못하거나 발음값이 좋지 못한 어휘나 문장은 기피한다. 대중

가요는 ‘글’이 아니라 ‘말’이기 때문이다. 

가요계에는 “좋은 시인라고 해서 반드시 좋은 작사가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역으로 좋은 작사가라고 해서 반드시 좋은 시인이 될 수도

없다”라는 말이 오래 전부터 전하는데, 그 이유는 시인은 ‘글’로 표현하

는 작가이고 작사가는 ‘말’로 표현하는 작가라는 차이 때문이다. 

한편, 소리라는 측면에서 볼 때도 ‘시’는 ‘낭송’이라는 소리로 전달하

지만, 현대의 ‘작사’는 선율이 붙어 입체적인 ‘노래’로 전달된다는 차이

가 있다. 

이와 같은 성격을 가진 대중가요의 작사법에 관한 저서로는 알기
쉬운 작사법5), 김이나의 작사법6), 작사가의 노트 : 일상이 노래가

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7) 등이 나왔으나, 학술적인 분석이라는 시각으

로 볼 때 이 저작물들은 아쉽게도 이 글에 참조할만한 내용이 많지 않

다. 외국의 논저로는 <四鳴蝉>の作詞法について : 玉簪記との関
係8)가 있으나, 이 저술은 중국 희곡의 형식을 빌려 한역한 작품인 노

우(能; のう)⋅가부키(歌舞伎; かぶき)⋅죠루리(浄瑠璃; じょうるり)의

<사명선(四鳴蝉)>이라는 노래를 옥잠기(玉簪記)와의 관계를 바탕으
로 단편적인 작사법 분석에 그치고 있다.

 5) 이 책에서는 작사의 원리를 소구점(所求点)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바, 이
용어는 주제⋅시상(詩想)을 통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두수, 알기 쉬운 작사
법, 세광출판사, 1973.

 6) 김이나, 김이나의 작사법, 문학동네, 2015.

 7) 심현보, 작사가의 노트 : 일상이 노래가 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살림출판사, 

2017.

 8) 川上(カワカミ)⋅陽介(ヨウスケ), <四鳴蝉>の作詞法について : 玉簪記との関

係, 京都大学大学院 文学研究科 国語学国文学研究室,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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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대중가요 작사법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시점에서, 본고는

대중가요 가사의 창작에 관한 방법을 모색해 본 시론적인 글이다. 따라

서 이 글은 대중가요 작사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연다는 의미가 있는

대신에, 선행연구의 부족으로 인해 객관적이고 논증적인 면이 매우 취

약하다는 결함이 있음을 먼저 밝힌다.

제2장 작사의 형상화 요소

1. 화제

대중가요 작품들에서는 작가가 나타내고자 하는 주된 생각이나 감정

을 다양한 주제로 심미적으로 형상화하여 표현한다. 주제를 낳게 하는

재료를 화제(話題; topic)라고 한다면, 대중가요의 주된 화제는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1) 사랑과 이별

<열 일곱 살이예요>, <짝사랑>, <애인 있어요> 등 압도적인 다수

를 차지한다.

2) 사친

<불효자는 웁니다>, <홍시>, <어머님께>, <일자상서> 등 다수가

있다.

3) 향수

<고향설>, <유정천리>, <머나먼 고향> 등 많은 가요가 있다.

4) 우정

<친구(朋友)>, <최고 친구>, <나의 옛 친구>, <흔들린 우정>, <봄

날> 등 많은 가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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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생

<하숙생>, <산팔자 물팔자>, <남자의 인생>, <여자의 일생> 등 많

은 가요가 있다.

6) 자연

<대한팔경>, <강촌에 살고 싶네>, <내장산> 등 다수의 가요가 있

다.

7) 계몽

<이 풍진 세월(희망가)>,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

어들처럼>, <아름다운 강산> 등 다수의 작품이 있다.

2. 형식

시형론(prosody)에는 운(rhyme), 리듬(rhythm), 율격(meter), 시행

(line), 연(stanza), 시편(詩篇)의 연구가 포함된다. 대중가요 가사는 작품

수가 많은 만큼 시형식도 다양하다. 특히 운율과 리듬은 정형 가사의

형식을 취하는 작품을 제외하면,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을 정도로 복

잡하다는 특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정형시에 상응하는 정형 가사와, 자유시에 상

응하는 자유 가사로 분류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보자고 한다.

시는 노래로 불린 경우도 많지만 모든 시가 노래로 불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악곡으로 창작하기에 적합한 시형식을 가졌거나, 적어도 악곡

과의 어울림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시적 형식을 가져야만 노래로 부를

수 있다. 

흔히 소월의 시는 민요형식의 정형시로서 가장 많이 대중가요로 불

리고 있는데,9) 3.3.4조 3음보의 시형식을 가진다. 대중가요도 정형성을

 9) <나는 세상모르고 살았노라>, <개여울>, <실버들>, <엄마야 누나야>, <님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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띤 가사는 3.4.5조10) 또는 4.4.7조 3음보의 형식이 많다. 그러나 4음보

의 가사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보통 4마디로서 1악구

가 되고, 노래로 부를 때 1악구마다 숨을 쉬어야 하는 음악적 특성으로

인해, 제4마디는 제3마디와 묶여 음악적으로는 2마디이지만 가사로는

1음보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3음보 형식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

이다.11)

한편, 대중가요 태동기인 193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형가사

만큼이나 대중가요에는 자유 가사 형식이 많다. 특히 힙합⋅댄스⋅
R&B와 같은 아이돌 음악이나 웨이브 트로트와 같은 현재의 가요는 더

욱 더 자유로운 가사 형식을 취하는 특성을 가진다.

시편(詩篇)에 해당하는 형식을 대중가요에서는 가절(歌節), 또는 절

(節; verse)이라고 한다. 대중가요는 일제 강점기~1950년대까지는 주로

3단 구조로 이루어져 3절의 형식을 취하였다. 그러나 방송이 대중화되

기 시작한 1960년대부터는 2절이 주류를 이루다가, 1980년대 이후 언더

래>, <옛이야기>, <부모>, <진달래꽃> 등이가요또는클래식가곡으로발표되었다.

10) 이러한 3.4.5조를 일각에서는 7.5조의 일본 시가형식으로 보고 있으나, 일본의 전
통시가 와카(和歌)의 음수율을 보면, 단가는 5⋅7⋅5⋅7⋅7, 장가는 5⋅7⋅5⋅
7⋅7…5⋅7⋅7, 그리고 근대에 발달한 하이쿠(俳句)는 5⋅7⋅5의 리듬을 갖고 있
어서, ‘7⋅5조’는 일본 전통시가에는 그 유래가 없으므로 고유한 리듬으로 인정하
기 어렵다. ‘7⋅5조’는 특히 창가(唱歌)의 주된 리듬인데, 이 창가는 시와 음악 모두
외국으로부터 유입된 것으로, 그 원형은 스코틀랜드의 민요 <Comin’ through the 

rye>에서 보듯이 ‘8⋅5조’이다. ‘8⋅5조’(4⋅4⋅5조)의 1과음절(寡音節)은 4⋅3⋅5

조도 되고 3⋅4⋅5조도 되어 일관된 리듬이 없는 이유로, 제1음보와 제2음보의
선후가 바뀌는 점을 감안하여 하나로 묶어 ‘7⋅5조’로 설명한 것일 뿐이다. ‘7⋅5

조’ 형식은 일본 전통 시가의 리듬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음악도 일본 고유의
악식이 아닌 양악이다. 이호섭, ｢한국 개화기 시가와 악곡의 결합양상 연구｣, 서강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103~106면.

11) 성기옥은 이러한 시행을 층량 3보격으로 설명하면서, 오늘날 근대 자유시까지 층
량 3보격적 율동이 빈번히 사용된다고 전제하고, 그 이유를 “유형화 할 수 있는
음절 정형의 모형도 3⋅3⋅5 음절형, 4⋅4⋅5 음절형, 3⋅4⋅5 음절형, 4⋅3⋅5 

음절형 등 다양하게 설정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성기옥, 한국시가
율격의 이론, 새문사, 1986, 243~2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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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운드 음악이 등장하면서부터 1절로만 이루어진 가사(주로 slow 풍

의 발라드⋅R&B 등)와 2절로 이루어진 가사(트로트⋅댄스 등), 그리고

1992년 이후에는 랩(Rap)이 포함된 힙합(Hip Hop) 형식이 혼재하게 되

었다. 

3. 표현

대중가요의 가사는 표현 방식에서 수사법⋅시점⋅어조의 다양성을
가진다. 

시(詩)에서는 작품의 완결성과 미적 가치 고양을 위하여 여러 가지

수사법(修辭法; Rhetoric)을 사용한다. 대중가요 작사에서도 역시 이 점

은 동일하다. 대중가요의 수사법(rhetoric)으로는 직유법⋅은유법⋅제
유법⋅환유법⋅활유법⋅의성법⋅의태법 등의 비유법을 빈번하게 사
용하고, 때로는 의인법⋅상징법⋅풍유법도 사용된다.

그리고 반복법⋅대조법⋅열거법⋅영탄법⋅점층법⋅점강법 등의 강
조법을 자주 사용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과장법⋅연쇄법도 사용한다. 

이 외에도 도치법⋅반어법⋅언어유희 등의 변화법을 많이 사용하며, 

대구법이나 문답법 또는 인용법도 사용한다.

시점으로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3인칭 관찰자

시점⋅1인칭 관찰자 시점⋅전지적 작가시점 등이 사용된다.

어조란 ‘화자가 화제와 청자 그리고 때로 화자 자신에게 가지는 태도’

를 말한다.12) 대중가요의 어조로는 이별을 화제로 하는 가요가 많은

이유로 몰입 유형과 청자 우위 유형이 대다수이고, 다음으로는 서정 가

사가 많은 까닭에 개입 유형과 화자⋅청자 등위 유형이 많다. 관찰 유

12) Cleanth Brooks and Robert Penn Warren, Understanding Poetry(Third edition,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60), p.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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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과 배제 유형 및 화자 우위의 어조는 그 수가 많지 않다.

4. 미의식

미의식(美意識; aesthetic consciousness)이란 ‘대상에 대한 미적 체험

이 주체의 의식 속에 인간이 지니는 공통감(共通感)으로 성립되는 감각

또는 쾌감’을 말한다. 대중가요 가사의 미의식에는 이별을 화제로 하는

가사가 많으므로 비장미(悲壯美; the tragic)가 가장 많고, 사랑을 화제로

하는 가사도 많아 우아미(優雅美; the elegance)도 많다. 그리고 골계미

(滑稽美; the comic)와 숭고미(崇高美; the sublime)도 사용된다.

제3장 작사법

1. 서정 가사와 서사 가사

시에 서정시와 서사시가 있듯이, 대중가요 노랫말에도 서정 가사와

서사 가사가 있다. 

서정시는 화자 밖의 세계를 자아 속으로 흡수하여 세계의 자아화, 주

관과 객관의 일치, 자아로의 회귀 등을 추구함으로써 객관적인 세계를

내면화하는 시적 특징을 가진다. 대중가요에서도 작가의 개인적 감상

과 세계관을 담은 노랫말이 큰 줄기를 형성하는데, 이를 ‘서정 가사’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대중가요의 노랫말은 예로부터 서정가사가 많

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서사시는 보통 한 민족이나 국가의 운명을 걸머지고 있는 영웅적인

존재를 주인공으로 설정하여, 그가 주도하는 역사적 사건을 장중하고

엄숙한 분위기로 서술하는 시를 말한다. 이에 비하여 대중가요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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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발단→전개→절정→결말’의 구성을 가진 드라마 형식의 가사

를 ‘서사 가사’로 본다는 점이 다소 상이하다. 대중가요 ‘작사’는 ‘시’적인

서정성(抒情性)이 강한 작품도 많지만, ‘소설’적인 서사성(敍事性) 또는

‘희곡’과 같은 ‘극(劇)’의 장르에 더 가까운 작품도 많다. 시와 작사를 비

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흙담벽에 볕이 따사하니

아이들은 물코를 흘리며 무감자를 먹었다

돌덜구에 천상수(天上水)가 차게

복숭아나무에 시라리타래가 말러갔다

- <초동일初冬日>, 백석

위 시에서는 제1연의 겨울 볕의 따스함과 제2연의 천상수의 차다는

열감각 이미지가 교차하면서도, 동시에 햇볕이 가득 차다는 이미지와

돌절구에 물이 가득 차다는 체적(體積)적인 이미지가 역시 공존하고 있

다. 또 물코와 천상수는 물이라는 액체로 서로 조응하고 있고, 시래기

타래가 햇볕에 말라가는 모습은 아이들이 볕을 쬐고 있는 모습과 교차

된다. 이렇게 개별적인 모습과 풍경이 은유적으로 교차하는 아름다운

시이지만, 이 시를 노랫말로 삼아 대중가요로 만든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일상적인 대화의 화법인 ‘말’이 아니라 ‘글’의 형식을 가지

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흙담벽’과 ‘돌절구’ 및 ‘물코’와 ‘무감자’와 ‘천상수’ 등은 시어(詩

語)로는 많은 함축적인 의미를 담지하고 있지만, 청각적으로 공명을 일

으켜야 하는 노랫말로서는 반드시 좋은 단어나 어휘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차적으로 이들은 일상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말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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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에서 대중성과 거리가 멀다. 이차적으로는 ‘흙담벽’에서와 같이 종

성(終聲)의 발음이 ‘ㄱ’으로서 폐쇄음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공명된 소리

가 나오지 못하여 단절감이 생기기 때문이다.

시점(視點)으로 볼 때도 위의 시는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서술되고

있어서 화자의 내적인 정서와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전달받을 수 없다. 

따라서 캔버스(canvas) 위에 아이들과 주변의 풍경을 그려놓는 구도적

인 완성도는 뛰어나지만, 이로써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 또 화자의

심리적인 상태는 어떠한가에 대한 결말은 나타나지 않는다. 즉, 대중가

요 작사의 필수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무대⋅사건⋅공감적 결말
등의 4대 요소 중에서 일부를 결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대중

가요 노랫말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❶사랑이 괴로웠어도 헤어진단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아요 한 적 없어요

❷그러나 이젠 달라요
❸여자만 나쁘다고 말 하셨죠
그러나 당신 같은 남자가 없다면 천사로 살아갈 여자

❹그래요 나도 지쳤어
❺가세요 이제는 당신을
❻사랑하지 않아요

- <사랑이 괴로워도> 이호섭 작사 강영미 노래

이 노랫말은 화자가 주인공이 되어 자기 이야기를 자신의 입으로 대

중에게 전달하고 있다. 그리고 사건의 전개를 ‘글’로서 하는 것이 아니

라, 화자의 입을 통한 ‘말’로서 풀어나가고 있다는 점이 시와 다르다.13) 

13) 이런 이유로 <산 너머 남촌에는(김동환 시)>, <세월이 가면(박인환 시)>처럼 말이
나 대화 형식으로 된 시는 대중가요 가사화하기가 비교적 용이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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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화자는 주인공이 되어 ❶에서 비록 사랑이
괴롭긴 하지만 헤어진다는 생각만큼은 추호도 한 적이 없이 살아온 순

애보적인 여성성을 보여준다. 즉 인물 설정에서 항상 남자에게 순종적

이고 희생적인 순하고 약한 여성의 캐릭터로 인물을 설정한 것이다. 그

런데 ❷에서는 이런 순한 여성이 갑자기 독하고 강한 여성으로 변한다. 

이렇게 변하게 된 이유는 ❸에서 설명되고 있다. 사랑하는 사람과 마찰

이 있을 때마다 화자인 이 여성의 남자는 “여자가 말이 많아. 그렇게

잔소리나 하고 투정이 많으니까 내가 늘 이 모양이잖아”라며 이 여성을

억압하고 학대했다. 모든 잘못을 이 여성에게 뒤집어씌운 것이다. 그러

나 이 여성은 “나야말로 당신 같은 남자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정말 천사

로 살아갈 수 있었던 여자야”라고 항변하고 싶었다. 사실 이 말은 세상

모든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이다. 이렇듯 대중가요 노랫

말은 차마 드러내 놓고 말하지 못하는 개인의 가슴속에 감춰진 말을

대신 해 줌으로써, 노래를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저 말,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라는 공감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카타르시스(Katharsis)14)

를 느끼면서 이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치유(治癒)하는 테라피(Therapy) 

효과까지 얻게 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❹에서는 드디어 화자는 자기를 박차고 나와 참고 사는 것에 대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대상인 그 남자에게 드러낸다. 그리고 ❺에서처럼
스스로 먼저 이별을 선언한다. ❶에서 그려진 주인공의 모습이 지고지
순하면 할수록 ❸과❹에서 변해가는 여자 주인공의 말과 행동에서 느
끼는 청자들의 공감은 더욱 커진다. ‘이렇게 착한 여자가 오죽했으면

스스로 헤어지려고 했을까’라는 동정심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14)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가 시학에서 제시한 개념으로, 지나친 연민⋅두려
움⋅공포등을적절히 줄어들게 하여 마음의쾌감을얻게 하는 것을카타르시스라
고한다. 이상섭,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연구, 문학과지성사, 2002, 198~2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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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심은 현실에 있는 자기 자신의 실제적 경험으로 치환되어, 그 남자

에 대한 여성으로서의 공분(公憤)의 발로로 함께 적개심을 느끼게 된다. 

여성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해 보고 싶었던 말, 또는 해 봤을 법한 말을

대신해주는바로이것이대중가요작사이다. 공감의과정은이런것이다.

물론 대중가요 가사라고 해서 모두 서사적이거나 극적일 수도 없고, 

또 그럴 필요도 없다. 그러나 표현기법에서 시적 구성과 노랫말 구성은

근본적으로 다른 구성과 체계를 갖고 있는 것이다.

2. 작사의 4대 요소

대중가요는 흔히 ‘3분 드라마’라고 말한다. 1곡의 연주 시간이 대체로

3분 내외 정도 되고, 그 시간 안에서 한 편의 영화나 소설 같은 드라마가

완성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드라마가 되기 위해서는 사건을 중심으로

‘기-승-전-결’의 문장구조로 완결되어야 한다. 한 편의 가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요소로는 다음의 4가지가 있다.

㉮ 인물 : 가사 속에 등장하는 인물로, 노랫말 속에서의 독특한 성격

을 가진 것으로 설정된다. 인물의 성격이 어떠냐에 따라 노랫말의 스토

리가 달라지므로 인물의 성격(캐릭터; character) 설정은 대중가요 노랫

말에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작사가는 인물의 성격을 특화할 필요가

있다. 노랫말 속에서 인물은 나⋅너⋅그 사람⋅저 사람⋅이 사람⋅자
기⋅오빠⋅어머니⋅아버지⋅친구, 그 외 지시 대명사나 대명사 또는

명사로 표현된다.

㉯ 스토리 : 인물들끼리 사랑⋅이별⋅갈등⋅충돌⋅화해⋅회상 등의
다양한 상황을 유발하면서 메시지를 담은 어떤 이야기를 만드는 것을

말 한다. 작사가는 반드시 독창적인 이야기를 만들어야 하며 이러한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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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리텔링이 얼마만큼 공감을 얻느냐, 또 있을 법한 이야기이냐에 따라

그 스토리는 대중성을 갖는다.

㉰ 무대 :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로서 카페⋅찻집⋅거리⋅섬⋅터미
널⋅지하철⋅지역⋅꿈⋅심중 등 현실적 공간뿐만 아니라, 상상의 공간

도 포함된다. 또 시간적인 배경도 무대가 될 수 있다.

㉱ 공감적 결말 : 인물이 그려내는 스토리의 결과가 충분히 개인과

사회적 공감을 불러일으키도록 결말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 중에서도 ㉮⋅㉯는 필수요소이며 ㉰와 ㉱는 임의적 요소이다. 대

중가요의 4대 요소를 배치하는 방법을 스토리 보드(story board)15)로 나

타내면 다음과 같다.

위의 그림은 무대를 중심으로 등장인물이 2인으로 출발함을 나타낸

15) 스토리보드(Storyboard): 영화나 TV 광고 또는 애니메이션 같은 영상물을 제작할
때, 제작자의 생각, 아이디어, 컨셉 등을 좀더 발전시켜 한장면한 장면 세밀하게
그림으로 그려 세부 묘사한 쪽지나 카드 또는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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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물이 1인으로 시작하여 1인으로 끝나는 작품도 있지만, 대중가요

에는 원칙적으로 2인 사이에서 펼쳐지는 스토리가 가장 많다. 

[기]에서는 무대를 중심으로 아직은 심리적으로나 거리적으로 가깝지

않은 두 사람의 인물이 설정되어 있다. 이 중에서 어느 한 사람이 상대

에게 어떤 감정을 가지고 또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승]에서 스토리(사건)의 전개가 달라진다. 나아가 [전]에서 어떠한 극적

반전이 일어나느냐 또 클라이맥스에서 어떠한 것이 절정을 이루느냐에

따라서 [결]에서는 , , 와 같은 세 가지의 공감적 결론이 도출된다.

위의 스토리보드에서 는 무대를 중심으로 해서 아래의 인물이 위
쪽으로 올라가서 결합함으로써 사랑으로 승화된 것이다. 인물이 나란

히 아주 절친한 모습을 하고 있으므로 사랑 또는 결합이라고 풀이를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것은 공감적 결말이 당연히 해피엔딩으로 끝

나게 된다. 

는 무대 위에 있는 인물은 그 자리에 있는데 아래쪽에 있던 인물이
탈락되고 없으므로, 이것은 이별 또는 헤어진 이후의 그리움 또는 추억

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는 무대를 기점으로 해서 처음에 있었던 위와 아래의 인물 외에
제3의 인물이 중간에 개입하고 있다. 이것은 무대를 중심으로 해서 삼

각관계가 발생하여 무대 위의 인물과 아래의 인물 및 제3자 간에 극적

인 긴장으로 팽팽한 대립이 이뤄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작사가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위의 스토리보드를 항상 눈앞에 그려

놓고 인물⋅무대⋅스토리⋅공감적 결론을 저 그림 속에 대입하면 작품
창작에 용이할 것으로 본다.

인물의 성격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한 사람만으로 이야기를 끌고

갈 것인가, 두 사람의 관계로 설정할 것인가, 아니면 세 사람을 등장시

켜 삼각관계 구도로 만들 것인가 등의 인물의 수가 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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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난 후에는 그 인물은 어떤 성격의 소유자이며, 현재 어떤 환경

에 처해져 있으며, 또 어떤 말과 행동을 하고 싶어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 상대는 누구이며 그 사람은 어떤 성격의 소

유자이며 무슨 말과 행동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인가’와 같이 나머지

등장인물의 성격도 규정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끝으로 인물1이 인물2

나 인물3에게 갖는 태도를 설정해야 한다. 때로는 인물2나 인물3이 인

물1에게 갖는 태도를 설정해야 할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인물, 스토리, 무대, 공감적 결말, 이 4가지가 대중가요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4대 요소라고 할 수 있다. 

(1)

앵두나무 우물가에 동네 처녀 바람났네

물동이 호미자루 나도 몰라 내 던지고

말만 들은 서울로 누굴 찾아서

이쁜이도 금순이도 단봇짐을 쌌다네

(2)

석유등잔 사랑방에 동네 총각 바람났네

올 가을 풍년가에 장가들라 하였건만

신부감이 서울로 도망갔으니

복돌이도 삼용이도 단봇짐 쌌다네

(3)

서울이란 요술쟁이 찾아갈 곳 못 되더라

새빨간 그 입술에 웃음 파는 에레나야

헛고생을 말고서 고향에 가자

달래주던 복돌이에 이쁜이는 울었네

- <앵두나무 처녀> 천봉 작사 김정애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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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노랫말은 화자와 주인공은 서로 다른 사람으로서 일치하지 않는

다. 서울로 도망간 이쁜이와 금순이(1), 그리고 이들을 데리러 서울로

뒤쫓아 간 복돌이와 삼용이(2)는 극중에서 실제로 행동하는 인물들이지

만, 이 주인공들이 이야기하는 방식이 아니라, 작품 밖에 있는 작사가가

대신하여 이야기해 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 스토리의 [기(起)]는 서울이란 곳이 어떤 곳인지 멋모르고 상경한

처녀들로부터 시작된다. 이야기가 확장되는 [승(承)]은 그 처녀들이 서

울에서 홍등가에서 웃음 파는 에레나(Elena)16)가 된 줄도 모르고 신부

감들을 찾으러 상경하는 총각들의 이야기인데, 이들 처녀총각들은 그

저 작품 밖의 작사가에 의해 조종당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작품 밖의

작사가는 이미 서울이 어떤 곳인지, 또 이들이 어떤 운명과 맞닥뜨릴

것인지 모두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심리상태까지 꿰뚫고 있다. 

이와 같이 작사가가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 작중 주인공들의 생각과

행동을 통해 사건을 진행해 나가는 스토리 전개방식은 전지적(全知的) 

작가시점이다.

작사가는 이와 같이 1인칭 주인공 시점⋅1인칭 관찰자 시점⋅전지적
작가시점⋅3인칭 관찰자 시점 등 다양한 각도와 전개방식으로 노랫말

의 진행을 이끌어 갈 수 있다. [전(轉)]은 돈을 벌기 위해 상경한 줄로만

알았던 이쁜이와 금순이가 홍등가의 여인으로 전락한 것을 두 총각이

목격하는 장면이다. 이제 작사가는 홍등가 여인으로 전락한 예비 신부

를 용서할 것인지, 아니면 헤어지고 말 것인지를 공감적 결말이라는 시

각에서 결정해야 한다. 이 작품에서는 복돌이와 삼용이로 하여금 예비

신부를 용서하고 고향으로 데리고 내려가도록 하는 따뜻한 이야기로

16) 에레나(Elena) : 원 뜻은 여자의 이름을 말하지만, 주점에서 일하는 여성이 손님에
게 본명을 숨기기 위하여 사용하던 가명으로부터 유래한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
라에서는주점의여인, 또는경우에따라서는홍등가의여인을뜻하는경우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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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結)]을 맺는다. 이러한 [기]-[승]-[전]-[결]의 구성은 위의 스토리보드에

서 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는 이와 같이 갈등 끝에 화해와 용서
를 통해 재결합하거나, 심리적으로 서로 데면데면하던 사이가 어떤 계

기로 연인⋅부부⋅친구⋅동지로 결합하는 스토리인 것이다. 

(1) 

오래 되었어 그때 너의 웃음

너의 목소리 잊혀진 것 같아

시간의 위로 그 말의 의미를 이젠 알아

아픈 니 얘기도 적당히 할 수 있어

(2)

그런데 이게 뭐랄까 난

난 술 한잔하면서

괜찮은 듯 얘기하며 널 털어냈는데

집으로 돌아오면서 한 번 더 떠오른 기억에

걸음을 멈춰 서서 이렇게 울고 있어

(3)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돌려

나 바래다주던 익숙한 길을 가

밤이 깊어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손을 흔들면서 인사하던 널 봤어

(…)

- <늦은 밤 너의 집 앞 골목길에서> 미후왕 작사 노을 노래

이 노랫말은 위의 스토리보드에서 의 전형으로,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탈락한 이별로 결말을 맺고 있다. 이 작품에서는 화자가 자신

의 일을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는 언술을 취하고 있다. (1)에서 화자는

연인과 헤어진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나(시간의 위로 그 말의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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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알아), 이제는 아무렇지 않은 듯이 그 녀에 대한 이야기도 적당히

할 만큼 자연스럽게 잊고 살았음(아픈 니 얘기도 적당히 할 수 있어)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진술을 통해 작가는 사건의 발단인 [기]와 전개인

[승]의 과정을 압축하여 그려 놓았다. 그런데 진정 잊은 것이 아니었다

는 극적 반[전]이 (2)에서 일어나고 있다. 술을 한 잔 한 순간, 아무렇지

않다면서 털어 냈던 그녀에 대한 이야기가 오히려 그녀와의 추억을 소

환해 버린 것이다. ‘잊었다’는 생각과 ‘기억을 털어 냈다’라는 생각은, 

실은 화자가 스스로를 억눌러 왔던 ‘차폐된 기억’이었을 뿐인 것이다. 

철저하게 봉인시켜 버렸던 기억이 술 한 잔에 마법이 풀리는 순간, 그녀

는 화자의 마음속에 눈물로 되살아났다. 이제 화자는 자신을 통제할 능

력을 잃고 그녀의 잔영이 이끄는 대로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돌려 나

바래다주던 익숙한 길”을 찾아 간다. 거기서 “밤이 깊어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손을 흔들면서 인사하던” 그녀를 본다. 화자의 육신은

현재 추억의 골목길을 헤매고 있지만, 기억과 눈과 오감은 옛 추억의

시간으로 타임 스립핑(time slipping) 된다. 따라서 이 작품의 공감적 결

말인 [결]은 ‘끝없는 그리움’으로 귀착된다. 와 같은 [기]-[승]-[전]-[결]의

구성은 이별⋅그리움⋅기다림⋅상실⋅결여⋅원망⋅탄식⋅자위⋅체
념 등의 공감적 결말 형태를 갖는다.

(1)

누군가 한 사람이 울어야 하는

사랑의 삼각형을 만들어 놓고

기로에선 세 사람 세 사람

(2)

사랑을 고집하면 친구가 울고

우정을 따르자니 내가 우네 사랑이 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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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필이면 왜 내가 너를

하필이면 왜 내가 너를

사랑했나 우는 세 사람.

- <삼각관계> 김병걸 작사 강진 노래

이 노랫말은 제목부터 삼각구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위의 스토리보드

에서 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삼각구도는 모든 문학과 예술의 출

발점이자 종착점이다. 모든 긴장과 갈등 중에서 삼각구도에서 발생하

는 것이 대체로 가장 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삼각구도는 홍경민의

<흔들린 우정>처럼 화자가 스스로 인지하면서도 삼각구도를 만드는 경

우도 있지만, <미워도 다시 한 번(남진 노래)>, <두 연인(박민혁 노래)>, 

<하얀 면사포(이수영 노래)>처럼 처음에는 삼각구도를 인지하지 못했

다가, 나중에 사건이 전개되면서 비로소 알게 되어 괴로워하고 마침내

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위의 노랫말은 [기]와 [승]이 묶여 있는 형태로서 삼각관계를 “누군가

한 사람이 울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1). 즉 해결의 실마리를

한 사람은 반드시 탈락하여 울어야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인물도 ‘세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다. [전]에서는 삼각관계가 구

성된 인적요소를 통해 화자와 화자의 친구 사이에 한 여성을 설정함으

로써, 사랑과 우정 사이에서 빚어지는 갈등임이 나타난다(2). 이렇게 전

개된 사건의 [결]은 “하필이면 왜 내가 너를 사랑 했나”라며 세 사람이

공히 울고 있는 장면이다(3). 일반적으로 삼각구도에서는 한 사람의 이

성을 가운데 두고 펼치는 두 사람의 대결이다. 따라서 한 사람이 탈락하

고 나면 최후에 남은 사람과 이성간의 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

다. 그러나 위 작품에서는 세 사람이 공히 울고 있는 장면으로 스토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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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됨으로써, 공감적 결말이 누락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1)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 울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작품에

서도 한 사람이 탈락됨으로써 사건이 종결될 것이라는 점을 누구나 예

견할 수 있다. 스토리보드에서 와 같은 [기]-[승]-[전]-[결]의 구성은 위

노랫말과 같이 갈등구도가 삼각관계를 이루면서 전개되다가, 극적 클

라이맥스를 통해 한 사람이 탈락함으로써 사건의 공감적 결말이 이루

어지는 형태이다. 그러나 모든 노랫말이 위 스토리보드의 ,,의
형태로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

아직도 넌 혼잔거니 물어 보네요 난 그저 웃어요. 

사랑하고 있죠. 사랑하는 사람 있어요. 

그대는 내가 안쓰러운 건가봐

좋은 사람 있다며 한번 만나보라 말하죠. 

그댄 모르죠. 내게도 멋진 애인이 있다는 걸

너무 소중해 꼭 숨겨두었죠. 

그 사람 나만 볼 수 있어요 내 눈에만 보여요. 

내 입술에 영원히 담아 둘 거야

가끔씩 차오르는 눈물만 알고 있죠. 

그 사람 그대라는 걸

나는 그 사람 갖고 싶지 않아요

욕심나지 않아요 그냥 사랑하고 싶어요

알겠죠 나 혼자 아닌 걸요

안쓰러워 말아요 언젠가는 그 사람 소개할게요

이렇게 차오르는 눈물이 말 하나요

그 사람 그대라는 걸

- <애인 있어요> 최은하 작사, 이은미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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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노랫말에서 등장인물은 두 사람이다. 한 사람은 주인공으로서 말

하는 여성 화자(話者)이고, 또 한 사람은 이 주인공이 혼자 살고 있는

것을 안쓰럽게 생각해서 남자 친구를 소개시켜주고자 하는 어떤 남자

이다. 이 두 사람의 성격은 어떠하며 두 사람은 어떠한 관계인가는, 바

로 발단이 되는 이 지점 [기]에서 작사가가 확실히 정해 놓아야 스토리

를 풀어 나가기에 용이하다.

[승]은 사건이나 스토리가 전개되는 곳이다. 사건은 그 남자가 어느

날 여자 주인공에게 “좋은 사람 소개시켜 줄게”라고 말하지만, 여자 주

인공의 반응은 ‘그저 웃는 것’이다. 이 씁쓸한 웃음이 이 노랫말의 결말

을 점치게 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전]에서는 극적 반전이 일어나거

나 극적 클라이맥스가 형성되는 곳이다. 남자 친구를 소개시켜 주겠다

는 남자의 제안에 대해 여자 주인공은 “애인 있어요”라고 대답한다. 이

지점에서 극적 반전을 일으키는 것은 눈물이다. ‘가끔씩 차오르는 눈물

이 말하지 않던가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바로 그대라는 걸’이라는

내용에 의해, 청자는 비로소 이 여자 주인공이 남자 친구를 소개시켜

주겠다는 말을 한 바로 그 남자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 이유를 말 해 준 것은 뜻하지 않게도 여자 주인공의 입이 아니라

그녀의 눈물이었던 것이다. 사실은 남몰래 그 남자를 사랑하면서도 말

을 못하고 있었던 여자 주인공은,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원해 왔던 그

남자로부터 다른 남자를 소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는다. 혼자서 참고

참으려 했던 눈물은 이때부터 솟구쳐 올라 시로 때로 가슴을 적신다. 

[결]은 듣고 있는 대중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감을 도출해 내어

시나 드라마 또는 극을 종료하는 곳이다. 그러나 <애인 있어요>에서는

그 이후로 두 사람이 어떤 관계가 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없는

상태로 극이 종료한다. 작사의 4대 요소를 배치하는 방법을 나타낸 위

의 그림 스토리 보드(story board)에서, 와 같은 해피엔딩, 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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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그리움, 와 같은 갈등⋅증오의 어느 쪽도 아닌 상태로 끝난다. 

이것은 결론을 도출하기보다는 그 결론을 듣는 대중의 상상에 맡기는

작사의 ‘함축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3. 대중가요 작사의 실제

대중가요 가사에서는 작자의 뜻을 효과적으로 대중에게 전달하기 위

하여, 화제⋅형식⋅표현⋅미의식 등과 같은 가사의 형상화 요소와, 인

물설정⋅스토리⋅무대⋅공감적 결말과 같은 작사의 4대 요소를 이용

하여 작품을 구조화 시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사법을 사용한다.

아래에서는 대중가요 작사의 실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기성

작품의 분석을 통하여 연역법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피곤하다 하길래 잘 자라 했는데

혹시나 아픈 건가 걱정도 했는데

뭐하는데 여기서 뭐하는데 도대체

니네 집은 연신내 난 지금 강남에

시끄런 클럽을 무심코 지나는데 이게 누구십니까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내 눈을 의심해보고 보고 또 보아도

딱 봐도 너야 오 마이 너야

(…)

노는 남자 싫다매 술은 못한다매

그것 땜에 나는 다 끊어버렸는데

지금 넌 왜 혀가 꼬이는 건데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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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지금 니 옆에 이 남잔 누군데

교회 오빠하고 클럽은 왜 왔는데

너네 집 불교잖아.

니가 왜 거기서 나와

(…)

-<니가 왜 거기서 나와> 구희상, 지광민, 박영탁 작사 영탁 노래

우선 인물 설정을 살펴본다. 위의 작품 속에는 두 사람의 인물이 등

장한다. 이들은 연인 사이지만 여자는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인물이다. 

이들 사이의 갈등구조는 ‘여자 친구가 피곤해 자고 있는 줄 알았는데

강남의 클럽에서 춤추다가 나온다’는 상황, ‘연신내와 강남’이라는 공간, 

‘술 마시고 노는 그녀와 노는 것을 끊은 나’, ‘불교와 교회’라는 대조법(對

照法)17)을 수사법으로 사용하여, 양다리를 걸친 여자 친구의 이중 인격

을 꼬집고 있다.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는 여자 친구에게

화를 내거나 따지지 않고 오히려 “이게 누구십니까”라고 정중한 경어를

사용함으로써, 아이러니(Irony)18)에 의해 여자 친구의 양다리 걸치기를

2차적으로 고발하고 있다. 양다리 걸치기는 연인 사이의 신뢰를 깨뜨리

는 일탈된 행위이므로, 듣는 이도 함께 분노(憤怒)하게 된다. 이와 같은

“반어와 역설은 대상과의 관계를 이중화하는 반(反)구조의 원리”19)이다.

이 외에도 작사 속에 등장하는 인물은, 작사가의 상상력에 따라서는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성격으로 설정할 수 있다. 

17) 장단(長短), 강약(强弱), 광협(廣狹) 등, 서로 반대되는 내용의 단어나 구절을 대립
시켜서 뜻을 강조하거나 선명한 인상을 주려는 수사법이다. 의미, 단어, 색상, 감
각의 대조 등이 있다.

18) 겉으로는 칭찬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꾸짖고, 겉으로는 꾸짖는 척하지만 사실은
칭찬하는 수사법을 ‘아이러니(Irony)’라고 한다. 겉으로 표현할 내용과 속에 숨어
있는 내용을 서로 반대로 나타내어, 독자에게 관심을 갖게 하는 기교법이므로 반
어법(反語法)이라고도 한다. 

19) 권혁웅, 시론, 문학동네, 201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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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온다는 편지만 오고, 오지 않는 서울 아들

속는 재미 하나로만, 살아 온 주름살 너머

오늘 다시 까치가 울면

㈏
어허야 어혀라 허야, 노인은 창을 연다

㈐
귀염둥이 손주 녀석 금세라도

사립문 열고 올 것만 같아

㈑
시로 때로 돈만 보내고, 오지 않는 서울 아들

속는 재미 하나로만, 살아 온 주름살 너머

오늘 다시 까치가 울면

(…)

- <까치>, 이호섭 작사, 이호섭 노래

다음으로 스토리를 살펴본다. 이 작품에는 시골 노인이 주인공을 설

정되어 있다. 그리고 스토리를 전개하는 데 따라 보조 인물로 아들과

손주, 그리고 까치가 등장한다. 예로부터 설화나 민담에서는 ‘까치가 울

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고 했다. 노인은 오늘도 유난히 크게 우짖는 까

치 소리를 듣지만 일부러 못 들은 척한다. 저 까치 녀석에게 속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사연은 ㈎와 ㈑에서 잘 드러난다.

서울에 사는 아들은 노인에게 곧 찾아뵙겠다는 편지만 보내고, 또 시

로 때로 돈만 보내놓고 정작 얼굴은 한 번도 내비치지 않았다. 까치가

울 때마다 혹시라도 아들이 올까 하여 노인은 빗자루를 들고 온 집안과

동네 어귀까지 어둠을 쓸어내곤 했다. 그러기를 십수 년, 그러나 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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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오지 않았다. 이런 와중에 오늘 또 새벽같이 까치가 우짖는 것이

다. 까치가 울 때마다 매번 속아왔기에 오늘은 속지 않겠다고 고개를

저어보지만, 속는 것을 재미 삼아 자신도 모르게 다시 빗자루를 들어

새벽을 쓸어낸다. 그리고 ㈏에서처럼 봉창문을 열어 멀리 바라본다. 그

이유는 ㈐에서처럼 서울에 사는 귀염둥이 손주가 금세라도 “할아버지!”

하며 사립문을 열어젖히고 뛰어 들어올 것만 같아서이다.

혈육을 그리워하는 고향 부모님의 전형적인 모습을, 까치라는 객관

적 상관물을 통해 스토리로 그려낸 작품이다.

㈎
시험을 망쳤어 오, 집에 가기 싫었어

열 받아서 오락실에 들어갔어

어머 이게 누구야 저 대머리 아저씨

내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아빠

㈏
장난이 아닌 걸 또 최고기록을 깼어

처음이란 아빠 말을 믿을 수가 없어

용돈을 주셨어 단 조건이 붙었어

엄마에게 말하지 말랬어

㈐
가끔 아빠도 회사에 가기 싫겠지

엄마 잔소리, 바가지, 돈타령 숨이 막혀

가슴이 아파 무거운 아빠의 얼굴

혹시 내 시험성적 아신 건 아닐까

㈑
오늘의 뉴스, 대낮부터 오락실엔

이 시대의 아빠들이 많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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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끝을 쯧쯧 내차시는 엄마와

내 눈치를 살피는 우리아빠

㈒
늦은 밤중에 아빠의 한숨소리

옆엔 신나게 코골며 잠꼬대 하는 엄마

가슴이 아파 무거운 아빠의 얼굴

혹시 내일도 회사에 가기 싫으실까

㈓
아침은 오고 또 엄마의 잔소리

도시락은 아빠 꺼 내꺼 두 개

아빠 조금 있다 또 거기서 만나요

오늘 누가 이기나 겨뤄 봐요

승부의 세계는 오, 너무너무 냉정해

부녀간도 소용없는 오락 한판

아빠 힘내요 난 아빠를 믿어요 아빠 곁엔 제가 있어요

아빨 이해할 수 있어요 아빠를 너무 사랑해요

- <오락실>, 최준영 작사, 한스밴드 노래

다음으로 무대와 공감적 결말에 관해 분석해 본다. 이 작품에서는

아빠와 딸, 그리고 엄마 등 세 사람의 인물이 설정된다. ㈎와 ㈏에서
딸은 시험을 망쳐 기분이 다운되어 있고, 아빠는 직장에 가지 않고 오락

실에서 오락을 하고 있다. 이 부녀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일을 열심히

해야 하는 보편적인 삶의 방식을 일탈하여, ‘아빠와 딸’이 함께 있을 공

간이라고는 여겨지지 않는 무대인 ‘오락실’에서 우연히 만났다. 

부녀는 공부와 일의 질곡(桎梏)에서 해방되어 신나게 게임을 한 판

붙었다. 여기에 부녀는 각각 숨겨야 할 비밀이 있다. 아빠는 회사에 출

근하지 않은 사실을 숨겨야 하고, 딸은 시험을 망친 것을 숨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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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점에서 두 주인공은 운명공동체가 된다. 이러한 공동체적인 교감

을 가지고 ㈐에서는 ‘돈타령’과 ‘성적타령’만 해 대는 아내와 엄마에 대

해 연합전선을 구축한다. 딸은 “아빠도 회사에 가기 싫겠지”라며 깊은

이해를 하고 있다. 이 말의 뒷자락에는 “나도 학교가기 싫으니까”라는

본인의 마음이 중의적으로 깔려 있다.

그런데 아빠가 회사에 가지 않고 오락실에서 하루해를 보내는 것은, 

단순히 일하기 싫어서가 아니라는 사실이 ㈑에서 은유적으로 표현된
다. “대낮부터 오락실에서 시간을 보내는 이 시대의 아빠들이 많다”는

뉴스 때문이다. 이 노래가 발표되기 1년 전 1997년에 우리나라는 IMF사

태를 맞아 국가부도위기에 몰렸다. 수많은 직장인들이 회사가 부도나

명예퇴직(명퇴) 또는 조기퇴직(조퇴) 또는 해고 등으로 하루아침에 직

장을 잃었다. 그러나 가족을 부양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아빠들은, 

해고됐다거나 명퇴 또는 조퇴를 당해 직장이 없어졌다는 말을 가족들

에게 차마 할 수가 없었다. 충격을 받을 가족들이 걱정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다수의 아빠들은 아침이면 늘 그래왔던 것처럼, 아내가 싸주

는 도시락을 챙겨 들고 출근을 했다. 그러나 집을 나서는 순간 갈 곳이

없었다. 1997년부터 2~3년 간, 북한산이나 청계산 등 전국의 등산로에

는 이렇게 직장을 잃은 수많은 아빠들로 붐비는 슬픈 사태가 발생하였

고, 그 중의 일부는 오락실에서 답답한 심정을 게임으로 풀기도 했다.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 노래의 아빠도, 사실은 해고 또는 퇴직하여

직장이 없어진 아빠인 것이다. 이런 사정도 모르고 엄마는 그 뉴스를

보면서 ‘혀를 끌끌’ 차면서 등장한다. 대낮 오락실족 중의 한 명이 바로

자기 남편인 줄 모르고 있는 것이다. 아내의 혀 차는 소리가 크면 클수

록 남편은 더욱 가슴을 졸이며 기가 죽어간다. 이 지점에서 ㈐에서 ‘아

빠에게 시험 성적을 들킨 건 아닐까’라며 가슴 졸였던 딸의 심정과 ‘내가

퇴직당한 걸 아내에게 들킨 건 아닐까’라며 딸의 눈치까지 살피며 절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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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는 아빠의 모습이 오버랩된다.

㈒에서 아빠는 실직하여 잠 못 이루며 눈물로 베갯잇을 적시는데, 

엄마는 옆에서 ‘신나게 코를 골며 잠꼬대’까지 하고 있다. 이러한 대극

적인 갈등구도가 크면 클수록 청자들에게 더 큰 공감과 반향을 일으키

는 것은 자명하다. 여기서는 아빠의 눈물과 한숨이 고조되면 될수록, 

여기에 대비되는 엄마의 코고는 소리가 크면 클수록, 또 잠꼬대 소리가

길면 길수록, 아빠에게로 향한 청자들의 동정심은 깊어가고, 엄마에 대

한 비난은 더욱 매서워지게 된다. 여기서 청자들을 더욱 슬프게 하는

것은, 아빠가 직장을 잃어 오락실에 가는 줄을 모르는 딸의 “혹시 내일

도 회사에 가기 싫으실까?”라는 물음이다. 이 말은 ‘자기가 학교가기 싫

은 심정’을 아빠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심리이기 때문에 더욱 철없는

딸로 보이게 한다.

㈓에서는 어김없이 찾아오는 아침처럼 날이 밝자마자 쏟아지는 엄마
의 잔소리를 뒤로하고, 부녀는 각각 도시락 하나씩을 챙겨들고 나와 오

락실에서 만난다. 그리고 신나게 게임에 몰입한다. 이 순간 부녀는 게임

을 하는 것이 아니다. 실직과 성적에 상처 나고 공허한 빈 곳을 서로

쓰다듬어주고 채워주는 치유(therapy)의 실행이다. “아빠, 힘내요. 아빠

곁엔 제가 있어요”라는 딸의 말을 듣고, 아빠는 태양이 지지 않는 또

하나의 큰 세상을 보았을 것이다. 그리고 환한 웃음과 함께 두 주먹을

불끈 쥐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생각과는 동떨어진 엉뚱한 무대일수록, 

사건의 결말에 대한 공감은 더욱 클 수 있다.

너무 진하지 않은 향기를 담고

진한 갈색 탁자에 다소곳이

말을 건네기도 어색하게

너는 너무도 조용히 지키고 있구나

너를 만지면 손끝이 따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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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에 너의 열기가 퍼져

소리 없는 정이 내게로 흐른다

- <찻잔>, 김창완 작사, 노고지리 노래

끝으로 대중가요의 수사법을 살펴보겠다. 이 노랫말은 ‘찻잔’을 ‘사랑

하는 여인’에 비유하여 의인화한 작품이다. 등장인물은 자연물인 찻잔

이다. 아무런 향기가 없어 느낌이나 정이 메마른 여인도 아니고, 그렇다

고 해서 향기가 너무 진해 역겹거나 천박한 여인도 아닌 아주 은은하고

향긋한 향기를 담고 있는 이 여인은, 바로 정갈하게 빚어진 찻잔이다. 

이렇게 순연한 찻잔은 진한 갈색 탁자와 대비되면서 더욱 그 은은하고

고고한 기품이 빛을 발한다. 진하고 탁한 갈색의 시각적 이미지와 고체

로서 딱딱한 탁자인 지각적 이미지는 험하고 냉정한 이 세상에 비유되

고, 그 중에서도 난초와 같은 은은한 향기로 기품을 드러내고 있는 찻잔

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은유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

므로 이 작품의 참 뜻은 곱고 정숙하고 고고한 여인에 대한 예찬이다.

제4장 결론

본고는 대중가요 가사의 창작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시점에서, 그

방법을 모색해 본 시론적인 글이다. 

제2장에서 대중가요 가사의 형상화 요소를, 주제를 이끌어내는 화제

(話題)와 가사의 형식, 그리고 표현방법과 미의식으로 나누어 살펴보았

다. 이를 통하여 대중가요의 가사에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화제는 역

시 사랑과 이별이며, 정형 가사도 많지만 자유 가사 형식을 더 많이 취

하고 있다는 점을 논급하였다. 또 다양한 비유법⋅강조법⋅변화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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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사법이 폭넓게 사용된다는 점도 밝혔다. 아울러 시점과 어조 및

미의식을 적용하는 것에 관해서도 언급하였다.

제3장에서는 작사법의 실제를 위한 기틀을 세워 보고자 하였다. 먼저

서정 가사와 서사 가사를 나누어 서정적인 가사는 작자의 내면세계를

그리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서정시와 큰 차이가 없지만, 서사 가사는 소

설과 희곡을 절충한 드라마 형식의 가사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이러한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서 필자가 고안한 스토리 보드(story 

board)를 바탕으로, 인물⋅스토리⋅무대⋅공감적 결말이라는 4대 요소

를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기성 작품을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4대 요소를 이용하여 실제로 작사를 하는 방법을 연역법적으로 제시하

였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대중가요 작사법에 관한 연구나 참고자료가 거의

없는 사정으로, 오직 필자의 천하고 서투른 경험과 일천한 지식에만 의

존한 글이라는 점은 본고의 치명적인 결함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결함에도 불구하고 대중가요 작사법의 길을 여는데, 이 글이

조금이라도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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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Popular Song Lyric-writing Methods

Lee, Ho-Seop 

(Sogang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methodology involved in writing lyrics of 

popular songs, and determines words of songs by categorizing them into 

fixed lyrics that correspond to fixed verses and free lyrics that correspond 

to free verses in the formative aspect. Additionally, this study identifies content 

types by classifying lyrical lyrics corresponding to lyric poetry and narrative 

lyrics corresponding to narrative poetry. Moreover, it examines the outlines 

of the lyrics by analyzing elements of imagery such as expression method 

and aesthetic consciousness, and the format of lyrics and issues that elucidate 

topics of popular song lyrics. Furthermore, this study endeavors to build a 

foundation for the actuality of lyric-writing methods by clarifying that narrative 

lyrics are drama-type lyrics that compromise novels and plays, while lyrical 

lyrics are not vastly different from lyrical poetry because they both depict 

the author’s inner world. Lastly, based on the storyboard designed to write 

lyrics, it suggests using the four elements: character, story, stage, and emphatic 

ending. By analyzing those already established works, the method of efficiently 

writing lyrics using these four elements was presented in deductive ways.

Keywords: lyrics, words of songs, fixed lyrics, free lyrics, lyrical lyrics, 
narrative lyrics, elements of imagery, storyboard, four e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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